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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하여 자신의 늙

음, 병듦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는 노인들이 많다. 웰 다잉(well-dying)은 자신의 죽음을 존엄

하게 받아들이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와 가치 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명 의료는 고령화 사회의 핵심 쟁점이

된다. 연명 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는

삶과 죽음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모습(相)의 근본이 되는 체(體)를

자신의 마음으로 설명한다. 모든 현상은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과

그 마음은변하지 않는 진(眞)과 망(妄)이 함께 있다는 것을체득하는

것은 지관(止觀)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삶의 목표가 지관(止觀) 

수행을 통한 불교의 해탈에 있다면 앞으로 겪어야 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명료한 가치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죽음이후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압도 당한다. 이러한 고통

과 불안 그리고 걱정에 대해 대승불교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에 대한

믿음으로지혜롭게 죽음을 맞이 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불교는

아라한 혹은 깨달은 사람이 아닌 이상 또 다른 환생을 말한다. 죽음

으로 인한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의 슬픔은 윤회라는 또 다른

만남의 기쁨으로 대치된다. 그리고 연명 치료로 인한 경제적 비용의

증가는 연명 의료 결정의 중요한 판단 요인이다. 지관(止觀) 수행은

이별과 죽음이라는 복잡한 감정의 상태와 경제적 부담이 되는 상황

에서 연명 의료 결정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주제어 : 죽음, 연명의료, 불교, 깨달음, 지관수행, 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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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령화지수는 65세이상인구와 14세이하인구의비율로인구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8.4%인 950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

중은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화

사회의원인은평균수명의증가와출산율저하이다. 초고령화사

회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노인 부양비 상승, 의료

및 복지 비용 증가 등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는 국가적 차원이 아닌 한 개인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신의

늙음, 병듦그리고죽음을어떻게인지하고받아들일것인가에대

하여 고민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우리

나라에서 연명 의료는 고령화 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

다. 2008년김할머니의가족은의료기술로삶을연장시킬것인가

에대한첫재판을제기하였다. 김할머니는폐암여부를진단받기

위해 조직 검사를 받다가 과다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대법원

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했고, 김 할머니는 2010년 1월

10일 201일 만에 사망했다. 김 할머니의 판결이후, 현재 연명의료

중단을위한제도를실시하고있다(박상은, 2014: 7-8). 이글에서는

연명 의료의 의미와 그 결정 과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연명 의료

결정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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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명� 의료� 의미와� 연명� 의료� 결정� 과정

 연명의료란임종과정에있는환자에게하는의학적시술로서, 

치료효과없이임종기간만을연장하는것을의미한다(연명의료결

정법제2조제4호및동법시행령제2조). 연명의료의사전적의미는

현대의학으로더이상치료할수없어임종과정에있는환자에게

치료효과없이임종기간만을연장하는것을말한다. 즉, 연명의료

란환자의치료는불가능하며, 죽음이얼마남지않은환자를조금

더오래살려두는행위이다. 연명치료의종류는심폐소생술, 혈액투

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 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투여이다. 즉, 연명의료결정제도란임종과정에있는환자

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임종과정에이르기전, 즉건강할때자신의

연명의료결정을사전에결정할수있는 ‘사전연명의료결정’ 제도를

마련하였다. ‘사전연명의향서’를통해자신의연명의료에관한의사

를미리밝혀둘수있다. 또한보건복지부는연명의료결정절차를

3단계로설명한다. ‘사전의료연명결정’ 단계를포함하면, 연명의료

결정단계는총 네가지단계이다. 첫번째단계는사전연명의료

결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연명

의료를결정하는단계이다. 세번째단계는환자또는환자의가족이

연명치료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네 번째 단계는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시행하지않거나중단하는것을말한다. 보건복지부홈

페이지에 제시된 연명의료결정 단계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본연구는각단계에따라이와관련된불교의가르침을논의하

고, 삶과 죽음에 관한 지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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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대상 내용

1단계 사전 연명 
의료 결정

Ÿ 누가? 19세 성인
Ÿ 어디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Ÿ 어떻게? 신분증 지참 방문, 상담 후 작성

2단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Ÿ 누가?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
Ÿ 어디서? 의료 기관 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 기관
Ÿ 무엇을?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

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판단한다.

3단계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과정

Ÿ 누가? 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Ÿ 무엇을? 해당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 가족

의 의사를 확인한다.
Ÿ 어떻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 계획서,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환자가족 전원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4단계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Ÿ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표 1> 연명의료결정 단계의 내용

Ⅲ.� 사전� 연명� 의료� 결정과� 불교

 생로병사는누구나겪어야하는보편적인과정으로, 어떤사람

도죽음을피해갈수는없다. 최근우리나라는평균수명의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잘 사는(well-being) 개념을 넘어 웰다잉(well-dying)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명호, 2020: 408). 웰다잉은 자신

의죽음을존엄하게받아들이고, 인간답게죽을권리와가치있는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류미희, 2020: 2; 이상향, 

2025: 6; 박상은, 2014: 7). 웰다잉의하나의방법으로써사전연명의

료의향서는자신이의학적의사결정능력을상실했을때를대비하

여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는 문서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만 19세이상의사람이의학적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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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능력을상실했을경우를대비하여연명의료를시행하지않거

나중단하기로하는결정에관한의사를사전에직접문서로작성

하는것을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죽음이현실로다가오기

이전에신체적으로건강하며, 정신적으로합리적의사결정이가능

한상태에서자신의삶과죽음에관한이해와가치기준을바탕으

로 적성된다.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한 개인의 평상시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 판단에 기초한다.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유한성과한계에대한물음으로근본적이고궁극적인존재

의근원에대한질문이다. 종교는이러한문제의식과질문에대한

답을 제시한다. 불교 또한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근본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리나라 불교 전통 교육 기관이었던 강원에서

스님들이합송하는 제경서문 중 ｢대총상법문체설｣, ｢선가귀감｣, 

｢왕복서｣은 인간의근원에대해여아래와같은내용을 담고있다. 

모든 총상의 법문의 근본이라는 것은 이른바 중생의 마음이다. 중생의 

마음 중에는 진(眞)과 망(妄)의 두 가지 뜻이 있다. 진(眞)중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연(緣)을 따른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망(妄)중에는 

체(體)가 공(空)하다는 것과 일을 성사시킴이라는 것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1) (大摠相法門體者 所謂衆生心 衆生心中 有眞妄二義 眞中 有不變

隨緣二義 妄中 有體空成事二義 眞中 不變 妄中 體空 心眞如門 眞中 隨緣 

1) ‘모든총상의법문의근본이라는것은이른바중생의마음이다’는것은인식의
대상인상(相)과인식의주체인마음이불변의것(眞)과망(妄)이합해져서하나
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르지도 않음(非一非異)을 의미한다(生滅門中에 依
眞如起生滅하야 眞妄이 和合하야 非一非異를 名阿梨耶識, ｢대총상법문체설｣). 
원각경은 이를 ‘선남자야, 일체 중생의 갖가지 환화(幻化)가 모두 여래의 원
각묘심에서나왔나니, 허공 꽃이허공에서생긴것과같다. 허공 꽃은없어질지
라도허공의본성은없어지지않는다(善男子, 一切衆生 種種幻化 皆生如來圓覺
妙心 猶如空華 從空而有 幻華唯滅 空性不壞).’라고 설명한다. 삶, 죽음, 늙음, 
고통 등의 모든 상(相)은 환화이면서 동시에 여래의 깨달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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妄中 成事 心生滅門. 제경서문 ｢대총상법문체설｣: 23)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온 이후로 밝고 신령스러워 일찍이 

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으며, 명칭으로 얻을 수 없고, 모양으로도 얻을 

수 없다(有一物於此 從本以來 昭昭靈靈 不曾生不曾滅 名不得狀不得. ｢
선가귀감｣ 제경서문: 11). 

가고 오는 것이 끝이 없으나, 움직이고 고요함은 하나의 근원이라(往復無

際  動靜一源 제경서문 ｢왕복서｣: 69).

삶과죽음을포함한모든인간의모습(相)의근본이되는체(體)

는자신의마음이다. 이중생의마음이라는것은선가(禪家)의 ‘한

물건’으로표현되기도하고, ｢왕복서｣의 ‘하나의근원’으로설명된

다. 즉, 체(體)는 ‘중생심안에있는진(眞)’, ‘한물건’, ‘하나의근원’

이라고 표현되었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 체(體)는 ‘한 물건’으

로본래로부터밝고신령스러워서일찍이태어남도없고사라지는

것도 없다. 또한 ｢왕복서｣는 가고 오는 것, 태어남과 죽음이 끝이

없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그하나의 근원은 체(體)로표현된다고한다면, 삶과죽

음, 늙음과고통, 행복과슬픔은어떻게존재하는것일까? ｢대총상

법문체설｣은 삶과 죽음, 늙음과 고통, 행복과 슬픔 등의 모든 상

(相)이 진(眞)과 망(妄)이 화합한 생멸의 모습으로 설명한다. 즉, 

체(體)의 근원은 생로병사가 없다(妄)고 하지만, 현상(相)으로는

생로병사가 존재한다. 이는 생멸문으로 망(妄)중에 공(空)하면서

동시에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생로병사 그 자체가 진(眞)인 모

습이면서도 망(妄)이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행

복한 열반․해탈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무명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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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를가지고싶고, 이루어내고싶은마음으로생멸의사바

세계를 살아간다. 

앞에서 말한 모든 총상의 법문(大摠相法門)은 근원적인 진(眞)

과망(妄)이함께있는중생의마음이다. 모든현상이자신의마음

이라는것과그마음은변하지않는진(眞)과망(妄)이함께있다는

것을 체득하는 것은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2) 불교 수행

에 대하여 대승기신론은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무엇이 수행인가? 지관문(止觀門)이다. 이른바 지(止)라고 하는 것은 일러 

일체 경계 모습(相)을 멈추는 것이다. 사마타관(止)을 따르는 뜻인 이유이

다. 이른바 관(觀)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생멸 모습(相)을 분별하는 것이다. 

위빠사나 관(觀)을 따르는 뜻인 이유이다. 무엇을 수순한다고 하는가? 

그것은 이 두 가지 지관(止觀)을 점차로 수순하여 연전하는 것을 두 가지

(止觀)로 서로 버리고 여읜다는 이유이다(대승기신론 권6). 

위의 경전 내용은 불교 수행인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통

해서일체경계의모습(相)을멈추고, 있는것을있는그대로인식

할수있음을설명한다. 지관(止觀) 수행은삶의모든순간과상황

을있는그대로볼수있게하고, 이를통해지혜로운삶을영위할

2) 지관(止觀) 수행과깨달음의관계에대하여부처님의말씀은 장아함경 ｢대본
경(大本經)｣에 “여래의큰지혜는미묘하고홀로존귀하여지관을함께갖추어
정각을 이룰 것이다(如來大智微妙獨尊止觀具足成就正覺)”라고 명시되어 있다
(T01, 10a; 김창일. 2021: 5에서재인용). 초기불교 수행의목적은깨달음(해탈)
이고,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팔정도이다. 팔정도 중 정념(正念)은 바른 알아
차림으로관(觀)수행을의미한다. 정정(正定)은마음을통일하는것으로생각을
그치는지(止)수행과맥락이같다. 바른집중과바른알아차림을통해서자신의
마음속에서일어나는 대상을볼수있고, 객관적인성찰이가능하도록해준다. 
팔정도는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념(正念), 정정진(正精進), 정어(正語), 
정명(正命), 정정(正定)을 말하며, 이는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된다(장서목. 2013: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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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한다. 건강할 때 지관(止觀) 수행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의미와가치에대해서생각할수있다. 생로병사에대하여 잡아함
경은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수루나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그런데 

거룩한 제자가 그런 수(受) ․ 상(想) ․ 행(行) ․ 식(識)에 대해 과연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와 다르다. 이것은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

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루나야, 너는 마땅히 ‘색(色)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모든 색은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알아야 하나니, 이것을 사실 그대로 아는 것(如

實知)이라 한다. 수루나야, 거룩한 제자는 색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떠나 해탈하며, 태어남 ․ 늙음 ․ 병듦 ․ 죽음과 근심 ․ 
슬픔 ․ 괴로움 ․ 번민에서 해탈하느니라.

위의부처님의말씀은 ‘사실그대로아는것(如實知)’을통해 ‘태

어남․늙음․병듦․죽음과 근심․슬픔․괴로움․번민에서 해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지관(止觀) 

수행을통한자신의죽음에서해탈하는것을의미한다. 삶의목표

가지관(止觀) 수행을통한해탈에있다면앞으로겪어야할자신의

죽음에대해서미리결정하는사전연명의료결정과정은명료한가

치판단으로이루어질수있다. 사전연명의료결정과정이란 19세

성인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신분증 지참하고자신의 미래에있을 임종 과정에서 연명 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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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할것인지에대한의견을작성하는것이다. 개인이건강할때

건강상태가악화되어의사소통능력을상실할경우를대비하여본

인에게이루어지는의료에대한의견을결정하는것이다. 사전연

명의료결정은본인이중요하게여기는삶의가치, 목표의식, 본인

의질환에대한처지및미래에대한선호도등을고려하여이루어

진다(보건복지부. 2013: 17). 자신의 삶의 모습(相) 속에진리의체

(體)가함께하고있음을믿고, 삶의목적을생로병사로부터의해탈

을위해수행하는것을최우선으로하는가치관을가지고있다면, 

이것이사전연명의료결정에명확한기준이된다. 사전연명의료

결정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미와 삶의 가치에 의해 기반한다. 

부처님은당사자가처한환경과수행의정도에따라서자살을허용

하기도 하고, 금지하기도 함으로써 절대적인 선악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으셨다(허남결, 2023: 247). 자살과 사전 연명 의료

결정은자신의죽음을결정한다는측면에서자신의존엄을지키기

위한 자율권 허용의 문제를 공유한다. 부처님은 당사자의 상황과

조건, 그리고수행의정도등을고려하셨다. 이를현대사회에적용

해본다면, 사전연명의료결정은개인이처한상황과조건에따라

이루어질수밖에없다. 그리고개인이처한상황과조건에적합한

지혜로운 결정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지관(止觀)수행에 의하여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Ⅳ.� 임종과정에서� 연명� 의료� 결정� 과정과� 불교

담당의사와전문의는환자에게환자의건강상태가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않으며, 급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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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악화되어연명치료에대한결정을내려야할상황을알려

주게된다. 환자는자신이죽음에이를것을예상하고,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수일 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82%가 ‘조력존엄사’를찬성한다고답했다. 또한말기환자가됐을

경우, 연명 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1.9%로 나타났

다. 좋은죽음을맞이하기위해가장중요한요소로 '통증을가급적

느끼지 않아야 한다(20.1%)‘로 응답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41-42). 그리고가족이병수발을오래하지않고, 경제적부담

을느끼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는답변이뒤를이었다(YTN 

뉴스기사, 2025. 2. 23). 죽음이두려운이유는죽는과정에서느껴

야하는신체적고통과죽음이후미래에대한불안이라고생각한

다. 앞서논의되었던지관(止觀) 수행을통해자신의삶의모습(相) 

속에 진리의 체(體)가 함께 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생노병사가 진

여의 모습임을 깨달은 사람은 소수일 것이다. 자신의 죽음으로부

터해탈한사람은소수일것이다. 대부분의사람들은죽음의과정

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죽음이후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박상은. 2014: 11-12; 이

명호, 2020: 429).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의 정신적․영적 돌봄은

종교적 영역에서 이루어질수 있다(이명호, 2020: 408-410). 대승불

교는 깨닫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죽음의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고통, 그리고죽음이후의삶에대한두려움을극복할수있는방편

을알려준다. 그방편은부처님의교육방법에기초한다. 부처님의

교육방법은점진적교육방법으로, 진리에이르는과정을단계적으

로제시한다(나트라팔라, 1992. 117). 대승불교는깨달음으로나아

가기위한중간단계로보살의지위를상정한다. 대승경전에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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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보살의 서원과 원력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중생을 제도하여

함께깨달음의세계로나아가는것이다. 대승불교는죽음의고통

과 불안, 공포와 걱정에 대해서 보살님에 대한 믿음과 서원으로

해소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에 대한 믿음으로

지혜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보살님은 고통 받는 중생들과

함께깨달음의세계로가기위해서 ‘태어나고죽는’ 과정을고달픈

생각이없이보살의행을닦는분이다. 보살님은전생에서중생들

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서원을 세운다.

대왕께서는 한량없고 갓이 없고, 주재가 없고, 의지할 데 없는 무명 중생들

을 위하여, 이루어 주고, 구호하고, 이롭게 하고, 비추어 주시며 의지할 

데가 되시나이다. 나도 오는 세상에 그러하기를 원하오며, 대왕의 아시는 

법과 타시는 수레와 닦으시는 도와 갖추신 몸매와 거두어주시는 대중이 

갓이 없고, 끝이 없고, 이길 이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것을 나도 오는 세상에 모두 성취하기를 원하오며, 대왕이 나시는 곳에 

나도 항상 따라서 나게 되시기를 원하나이다(운허 역, 1964: 74).

‘한량없고 갓이 없고 주재할 수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님은 태어나는 곳마다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비추어

주며의지할데’가되어주신다. 특히보살님은삶의가장큰고통

과시련이될수있는죽음에대해서다음과같은길을열어보여

주신다. 이러한 보살님의 행(行)은 아래와 같다. 

모든 사람이여, 이 대장부는 네 가지 폭포에 빠진 이를 위하여 법의 배를 

만들며, 나쁜 소견의 수렁에 빠진 이를 위하여 법의 다리를 놓으며, 어리석

은 밤중에 헤매는 이를 위하여 지혜의 등불을 켰으며, 나고 죽는 벌판에 

다니는 이를 위하여 성인의 길을 보이며, 번뇌와 업의 중병에 앓는 이를 

위하여 법의 약을 주며, 죽은 액난 만난 이를 위하여 감로수를 먹여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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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독한 불에 들어간 이를 위하여 선정의 물을 뿌리며, 근심 걱정이 

많은 이에게는 편안하게 위로하고, 생사의 옥에 갇힌 이에게는 효유하여 

나오게 하며, 소견에 속박된 이에게는 지혜의 검을 주고, 삼계(三界)의 

성에 머문 이에게는 해탈문을 보이며, 험난한 데 있는 이에게는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고, 번뇌의 도둑을 두려워하는 이에게는 무섭지 않는 법을 

주며, 나쁜 갈래에 떨어진 이에게는 법의 손을 내밀고, 오온(五蘊)에 구속

된 이에게는 열반성을 보이며, 십팔계(十八界)의 뱀에게 얽매인 이는 성인

의 도(道)를 풀어주고, 여섯 군데 빈 마을에 집착한 이는 지혜의 빛으로 

인도하여 나오게 하며, 나쁜 길에 빠진 이는 바른 도(道)에 들게 하고, 

나쁜 동무를 가까이 하는 이는 선지식을 보여주며, 범부의 법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성인의 법을 일러주고, 나고 죽는 성에 갇힌 이는 온갖 지혜의 

성으로 들어가게 하느니라(운허 역, 1964: 454).

앞의 경전에 나타난 보살님의 원력은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

게만 미칠 수 있다. 불가(佛家)에서 이러한 믿음을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고 부른다. 죽음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보살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는 보살님의 원력을 의지하여 죽음

과 죽음이후의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다. 죽음이후의 삶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아래와 같다.

인연이 있으면 인연을 따라 하늘에 오르고, 인연이 있으면 인연을 따라 

악도(惡道)에 떨어지며, 인연이 있으면 인연을 따라 세상을 제도하니, 이

와 같이 다 인연을 따르는 것이다(잡아함경 권1, T02, 493c).

인연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하여 능엄경은 더욱 구체적
으로 죽음의 이후의 생(生)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아난아, 어떤 것을 세계의 뒤바뀜이라 하느냐. 이 있게 하는 번뇌와 업과 

있어지는 정보(正報)로 말미암아 분단생사(分段生死)가 허망하게 생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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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것으로 인하여 계(界)가 성립되고, 인(因)하는 것도 아니요, 인(因)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 머물러 있는 것도 없고, 머물게 하는 것도 없어서 

옮아 흘러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기에 이것으로 인(因)하여 세(世)가 성립

되어 삼세와 사방이 화합하여 서로 포개어져서 변화하는 중생들이 열두 

종류가 되느니라.” 

(아난의 질문)

“어찌하여 지옥과 아귀와 축생과 아수라와 인간과 천상의 여러 가지 갈래

가 있나이까?” -중략- 

(부처님의 대답)

“아난아, 온갖 중생들이 실로 본래 참되고 깨끗하건마는 허망한 소견으로 

인하여 허망한 버릇이 생긴다. -중략- 아난아 온갖 세간의 나고 죽는 

것이 서로 계속되거니와, 나는 것은 순한 버릇을 따라서 있게 되는 것이요, 

죽는 것은 거슬린 버릇을 따라 변하여 가는 것이니, 목숨이 떨어지려 할 

적에 따뜻한 기운이 식지 않아서 거슬린 버릇과 순한 버릇이 서로 어울리

면서 일생에 지은 착한 짓과 나쁜 짓이 한꺼번에 나타나느니라. 순전한 

생각만 가진 이는 날아올라 천상에 나게 되거니와, 만일 나는 마음과 복과 

지혜와 깨끗한 서원까지 겸하였으면 저절로 마음이 열리어서 부처님의 

뵈어 여러 정토에 소원대로 가서 나게 되느니라. -중략- 애정은 적고 

생각이 많은 이는 날아오르는 것이 멀지 못하여 날아다니는 신선, 귀왕(鬼

王), 야차, 나찰이 되느니라. -중략- 애정과 생각이 균등한 이는 날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아니하여 인간에 나거니와, 생각은 밝으므로 총명하게 

되고, 애정은 어두우므로 혼돈하게 되느니라. 정이 많고 생각이 적은 이는 

축생에 들어가되, 중(重)하면 기는 짐승, 경(輕)하면 나는 짐승이 되느니

라. 정이 7푼이요 생각이 3푼이면, 수륜(水輪)을 지나 내려가서 화륜(火

輪)의 갓에 나게 되나니, 맹렬한 불기운을 받아서 아귀(餓鬼)가 되므로 

몸에는 항상 불이 타고, 물도 몸에 해롭게 하여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백천 겁을 내느니라. 정이 9품이요, 생각이 1푼이면 화륜(火輪)

을 뚫고 내려가서 풍륜(風輪)과 화륜(火輪)이 맞닿은 데까지 들어가되, 

경(輕)하면 유간지옥에 나고 중(重)하면 무간지옥에 나느니라. 순전한 애

정만이인 이는 아비지옥에 떨어진다(운허 역, 2016: 2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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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경전은죽음이후의새로운삶의형태로천상의존재, 신선, 

귀왕, 야차, 나찰, 인간, 축생, 지옥에 태어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죽음이후의다른생(生)을맞이하고경험하는과정에서보살

님의서원에대한믿음은태어남과죽음의과정에큰위로와의지

처가된다. 화엄경은보살님의서원을아래와같이설명하고있

다.

선남자여, 마치 큰 허공은 모든 세계가 그 가운데서 생겨나고 없어지지마

는, 조금도 분별이 없고 본 성품이 깨끗하여 물들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고 걸림도 없고 싫음도 없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어서,3)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세계를 지니고 있는 것같이 보살마하살도 

역시 그러하여, 허공과 같이 넓고 큰 마음으로 서원이란 바람 둘레(風輪)

를 일으켜 중생들을 거두어 줄 적에 나쁜 갈래를 여의고 좋은 곳에 나게 

하며, 모두 온갖 지혜의 지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번뇌와 나고 죽는 

속박을 멸하고, 걱정되고 기쁘고 고달픈 마음이 없게 하느니라(운허 역, 

1964: 114).

위의 경전 내용은 보살님의 서원을 허공에 비유하여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 분별이 없는것, 성품이깨끗하여 물들지않고, 어지

럽지도않고, 걸림도없고, 싫음도없고, 긴것도아니고짧은것도

아닌’ 것으로설명한다. ‘나고죽는속박’의순간에일어날수있는

걱정, 기쁨, 고달픔이라는마음을없게하는것은우리의본래성품

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도 없고, 물들지도 어지럽지도, 걸림도

3) 능엄경은 윤회에 대하여 “중생들이 제각기 따로 지었지마는 온 세계에서
같은죄로같은곳에가게되는것이나, 허망한생각으로생기는것이요. 본래부
터 있는 것은 아니니라(운허 역. 2016: 226)”로 설명한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는 고요한 그 자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살님의 서원도 이러한 믿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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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싫은것도없고, 긴것도아니고, 짧은것도아니’기때문이다. 

우리본래성품에대한믿음과함께보살님의서원에기대어임종

의 순간에 천상과 인간이라는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은 두려움, 걱정, 분노, 슬픔, 공포를 넘어 또 다른 생(生)을

맞이하게 한다.

Ⅴ.� 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 결정� 과정과� 불교

연명의료결정의마지막단계는환자본인과환자의가족그리

고담당의사(전문의)가연명치료를중단할것인지를결정하는단

계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환자가 자신의

죽음에대한의사결정을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는지에대한

여부이다. 만일 환자의 인지 능력과 의사 결정의 판단력이 없는

경우, 전적으로가족과담당의사가환자의연명치료가부를선택

해야 한다. 환자가 사전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결정을 남겨

놓았다면 그대로 따르면 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에

서 온 딸 증후군(Daughter from California Syndrome)’이라는 용어가

있다(중앙일보 기사, 2022. 5. 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종종 환자

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작성된 뜻과 달리 가족들이 연명 치료

를주장하는일이발생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조정숙연명의료

관리센터장은 “자신의연명의료중단의지를설명하고, 자녀들의

이해를구하는것이좋다”고설명한다. 환자가사전연명치료중단

에대한의견을남겨 놓지않았고, 의사결정능력이없는상태라면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연명 의료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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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통한연명치료결정의고려 항목은아래와같다(보건복지

부, 2013: 79).

첫째, 의료진의 정확한 설명을 근거로 환자의 예후에 대한 이해 

둘째, 환자 본인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료와 삶에 대한 가치 파악

셋째, 환자 ․ 보호자 ․ 의사 간의 의견 합의

넷째, 가능한 의료자원 및 서비스의 이용방법 경제적 상황 고려

환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는 연명 의료 중단 여부를 판단할 때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고려하게

된다. 환자의보호자는가족의고마움, 죽음이라는이별에대한슬

픔, 병수발이라는현실적어려움및경제적부담등여러가지문제

를겪게된다. 환자의가족이느끼는감정적부분과현실적인경제

문제라는두가지측면을불교교리적관점에서살펴보기로한다.

첫째, 고마움과 이별의슬픔이다. 우리나라 전통사찰에서매년

돌아가신선망부모를 위하여기도하는경전으로 부모은중경이
있다. 이경전은부모님의은혜에대한설명으로그내용은아래와

같다(운허 역, 1963: 1-17).

이러한 법문을 내가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사위나라 왕사성 기타숲 

외로운이 돕는 절에서 큰 비구 삼만 팔천 사람과 보살마하살 대중들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에 세존께서 여러 대중들을 데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가 해골 한 무더기를 보시었다. 부처님께서는 해골 더미를 향하여 다섯 

활개를 땅에 던져 예배하시었다. 아난과 대중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래는 삼계의 큰 도사(導師)이시고 사생(四生)의 자부(慈

父)이시오매, 여러 사람들의 귀의(歸依)하고 공경하는 터이어늘 어찌하여 

해골더미에 예배하시나이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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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아, 네가 비록 나의 큰 제자로서 출가한지 오래었거니와 사리를 널리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 더미 해골이 혹은 나의 전생(前生)의 조부모도 

되었을 것이요. 또 여러 대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도다.”

 

환자의가족은부모님의은혜에대한감사한마음과죽음이라는

이별을 맞이해야 하는 복잡한 감정의 상태에서 연명 의료에 관한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한다. 불교는 아라한 혹은 깨달은 사람이4) 

아닌이상또다른환생을말한다. 불교교리에서 ‘윤회’는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이명호, 2020: 429). 만남과 헤어짐

에대하여마음의울림을주는시로한용운 스님의시가있다. 아래

글은 ‘님의 침묵’ 중 일부 내용이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리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한용운, 2015: 14).

4) 아라한(깨달은 이)에 대하여 잡아함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비구들에게말씀하셨다. “신심(信心)이있는선남자(善男子)라면마땅
히이렇게생각하라. ‘나는마땅히법을그대로따르리라. 나는마땅히 색에대해
서싫어하여떠남(厭離)을많이닦아머무르고, 수(受)․상(想)․행(行)․식(識)
에대해서싫어하여떠남을많이닦아머무르리라.’ 신심이있는선남자는색에
대해서싫어하여떠남을많이닦아머무르고, 수․상․행․식에대해서싫어하
여떠남을많이닦아머무르기때문에, 색을싫어하게되고, 수․상․행․식을
싫어하게되며, 싫어한뒤에는탐욕을떠나해탈하고해탈지견(解脫知見)이생겨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느니라(잡아함경 47 ｢信經｣, T02, 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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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에서 ‘님’은일제시대의조국을상징하는것이기도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슬픔은앞장에서논의한윤회라는또다른만남의기쁨으로대치

된다. 

둘째, 연명의료에 대한 현실적인 경제적 측면이다. 생활이라는

경제적현실에대한부처님의가르침은 중아함경 제126 ｢행욕경

(行欲經)｣에잘나타난다. 아래경전내용은재가자가재물을구하

고 사용하는 열 가지 형태에 관한 것이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에 계셨다. 부처님께서 문득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여인이 정숙하고 어질다면 여인의 색이 없을 것이다. 아주 정숙하면 

곧 두 가지 선한 가르침을 지닐 것이니, 이미 두 가지 선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생업을 다스려 수입을 늘리려 하고 성내려고 하지 않으며 또한 

집안을 지키려 한다. 이와 같은 여인은 단정함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만 마음으로 하는 사람일 뿐이니, 남자형제가 많아 강하다고 

내세우지 않으며, 집안이 세력이 있고 귀하다고 스스로 높이려 들지 않으

며, 또한 재산이 많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세우지 않을 뿐이다. 곧바

로 가르침을 받으며, 이미 가르침을 받았으면 잘 지녀서 게으름 피우지 

않으니, 곧 생활의 방도를 세우려 하고, 마음이 화평하여 성내는 일이 

없고, 집안일을 버려두지 않으며, 곧 생활의 방도를 세워서 집안을 잘 

지키기 위해 걱정한다. 이와 같은 것이 정숙하고 어진 여인의 뜻이다(잡

아함경 권1, T02, 497b).”

위 경전의 내용은 재가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구하고, 

절약하여 쓰며 만족할 줄 알고, 부모와 형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경전의 내용

은여자의역할과의무에대한것으로 2500년전에인도의사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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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시대적배경에서근간을두고있다. 이를오늘날현대민주사

회에서어떻게받아들이고, 지혜롭게적용할것에대한논의가필

요하다. 이러한 논의되어야 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것은부처님께서출가자가아닌재가자의경제생활에대해서재산

과 집안을 지키는 일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불교에서

제시된재가자의삶의목표에대하여승려이면서불교사회학자인

나트라팔라(Nandasena Ratnapala, 1935-2007)는 아래와 같이 정리

하고 있다(cf.AIII. 80), (Nandasena Ratnapala. 1999: 129). 

성장을 위한 교육은 불교 문헌에 기술되어 있다. 10가지 방법으로 성장이 

성취된다. 사람은 ① 땅의 재산(땅의 소유를 증가시킴), ② 부와 곡물창고, 

③ 아이와 부인, ④ 노예, 하인, 노동자, ⑤ 가축, ⑥ 믿음, ⑦ 도덕적 

습관, ⑧ 들은 것, ⑨ 관대함, ⑩ 지혜에서 성장한다(A.V.137). 

부처님께서재산과곡물창고를증장시키는것을권장하고있다. 

연명의료 결정과정에서 경제적인 비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는 설문조사에서 환자가 자신의 연명치료에 관한 결정의 판단 기

준으로 자신의 병수발을 오래 하지 않는 것과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을 두 번째 주요 요인으로 응답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YTN 뉴스 기사, 2025. 2. 23.). 연명 치료와

관련된경제적부담은의료비에잘나타난다. 개인별총의료비는

연명의료중단자가 미중단자에 비해–14,450,000원으로지출되는

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국가건강보험차원에서무의미한생명

의연장과경제적부담은건강보험진료비증가로나타난다. 2022

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102조 4,2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

하였다. 특히 65세이상건강보험적용인구가우리나라전체진료

비의 43.1%(44조 1,187억원)를 차지하고, 65세 이상의 1인당 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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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진료비는전체대비 2.6배수준으로노인진료비또한빠른속도

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국가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기때문에불필요한의료행위를최소화하여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

성항, 2024: 1-17). 개인적 차원에서 환자는 죽음의 과정에서 존엄

성을지키는것과경제적인부분에대한지혜가요구된다. 병원비

지불에 대하여환자의가족 중 43.0%는 ‘많이느낀다’로대답하였

고, 41.9%는 ‘조금 느낀다’로 대답하고 있다(박상은, 2014: 24-27). 

이는환자의가족들에게죽음으로인한상실과이별의고통, 그리

고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의가족은가족으로서함께하면서기쁘고, 슬프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괴롭고, 즐겁고, 가지고, 버리고, 편안하고, 

두려워하는 무수한 경계에 대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이를 다루는

지혜가필요하다. 특히, 임종을맞이하는자녀들간에의견차이가

발생한다(이명호, 2020: 408-410). 덧붙여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 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 간의 발생하는 의견

차이에대한조율과합의의문제도발생한다. 이러한문제를해결

하기위한지혜는부처님의가르침에서찾아볼수있다. 앞서부처

님께서 삶의 매순간 인지하고 결정해야 하는 지혜로운 선택의 방

법으로지관(止觀) 수행을말씀하셨다. 지관(止觀) 수행은일체경

계의 모습(相)을 멈추고, 버리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것을 통해 지혜를 얻을 있게 해준다. 환자의 가족은 죽음이 예견

되는 상황에서의 슬픔, 상실감, 회환, 미련, 고마움 등의 복잡한

감정을있는그대로보는것이다. 동시에경제적부담이라는현실

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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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생로병사는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죽음은자신의삶을정리하고마무리하는중요한과정이

다. 연명 의료 결정은 자신의 죽음의 과정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연명 의료

결정은환자, 환자의가족, 전문의사의상담으로이루어진다. 대승

불교는 생로병사 그 자체가 불변하는 근원적인 진(眞)과 망(妄)이

함께 있는 중생의 마음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생로병사를

포함한 모든 상(相)은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진(眞)과 망(妄)이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은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관(止觀) 수행은 ‘사실 그대로 아는

것(如實知)’으로써 ‘태어남․늙음․병듦․죽음과 근심․슬픔․

괴로움․번민에서 해탈’할 수있도록 한다. 이는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지관(止觀) 수행을통한자신의죽음에서해탈을의미한

다. 죽음으로부터 해탈인 깨달음과 윤회에 대한 믿음은 연명의료

에관한결정과정에서판단의중요한가치기준이된다. 죽음으로

부터 해탈하지 못한 사람은 부처님과 보살님의 원력에 대한 믿음

으로 죽음이후의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다. 

환자의가족은부모님의은혜에대한감사한마음과죽음이라는

이별을 맞이해야 하는 슬픈 감정의 상태에서 연명 의료에 대한

결정을내려야한다. 가족으로함께하면서기쁘고, 슬프고, 사랑하

고, 미워하고, 괴롭고, 즐겁고, 가지고, 버리고, 편안하고, 두려워하

는 무수한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마음이 필요

하다. 환자의가족에게윤회는또만남을기약하는것으로가족을

잃은슬픔과고통을이겨낼수있는희망을준다. 또한연명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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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경제적비용의증가는연명의료결정의중요한판단요인이

다. 지관(止觀) 수행은 이별과 죽음이라는 복잡한 감정의 상태와

경제적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연명 의료 결정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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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uddhist Approach to Life-Sustaining Care

Kim, Min-ja(Ven. Sun-oh)

Financial Management, Geum-Hwa Temple

Recently, in Korea, many elderly people are concerned about how 

to perceive and accept their old age, sickness, and death due to the 

increase in average life expectancy and aging. Well-dying means 

accepting one's death with dignity and wanting to die like a human 

being and to die worthwhile. Life-sustaining treatment becomes a key 

issue in an aging society. Life-sustaining treatment is a medical 

procedure for patients on the verge of death, and means extending only 

the period of death without treatment effect. Buddhism explains with 

one's own mind the Substance(眞) that is the basis of all human 

Phenomena(相), including life and death. It is possible through the 

śamatha-vipaśanā practice(止觀) to learn that all phenomena are one's 

mind and that the mind is with the immaculate character(眞) and the 

unimmaculate character(妄). If the goal of life is the Buddhist 

enlightenment(nirvana) through the śamatha-vipaśanā practice(止觀), it 

can be made with a clear value judgment for one's own death to suffer 

in the future. Also, most people are not free from physical and mental 

pain in the process of death, and are overwhelmed with wor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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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iety about after death. Regarding these pains, anxieties, and worries, 

Mahayana Buddhism suggests that you can die wisely by trusting in 

Buddhas and Bodhisattvas. Buddhism refers to another reincarnation 

unless you are an Arahan or an enlightened person. The sadness of 

separation from family because of death is replaced by the joy of 

another meeting called reincarnation. In addition, the increase in 

economic costs due to life-sustaining treatment is an important deter-

minan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śamatha-vipaśanā practice(止

觀) can be a way to wisely cope with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s 

in the complex emotional state of separation and death and in situations 

where the financial burde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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